대림 제 1주일(2017년 12월 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인생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와 그 모습이 닮아가는 단계...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는 오늘로 2018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2017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딸랑 남아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세월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 못해 그냥 날아갑니다. ‘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게도 이 빠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흘려보냅니다. 

해마다 오는 대림절,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 연말,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게 보낼 생각 없으신가요? 늘 올해는 좀 다르게 보내자고 하지만, 사실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올 대림절은 그냥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많이 찾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성탄, 그리고 새해,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시기입니다. ‘대림’이 갖는 본래 의미가 ‘고요’와 ‘기다림,’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길 깨어 기다린다는 의미이죠. 구약 시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새벽이 오기전, 참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냐구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좋고, 묵주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 기도는 아침이 밝을 때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를 선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와야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위해서 묵주를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웃 사람이 지금 배고파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데 좀 도와주세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묵주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야, 이놈아! 너 집에 쌀 남은 거 있잖아! 얼른 밥해 가지고 먹여!!”

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죽어갑니다. 묵주를 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뺨을 힘껏 때립니다. “빨리 저 사람 들쳐 업고 응급실로 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꼼짝 안하고 기도만 하는 거냐?”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 대림 기간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솔한 기도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오해하고 마음의 벽이나 상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대림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무지 빠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세월 무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릴텐데,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을 그대로 안고 죽으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밤에 잠도 안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보다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보다 보다 못해서, 어느날 하느님께서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대가 돈을 원하면 돈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그리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오.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천사는 잠시 후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당신 경쟁자는 그 두 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돈 10,000불을 원하면, 그 사람은 20,000불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는 화해하고 함께 잘 살도록 하시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상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두배를 받고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상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럼, 제 한 쪽 눈을 멀게 해 주세요.” (‘상처와 용서’ 중에서, 송봉모 지음)

서로 축복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기보다는, 함께 망하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가 안되는 것은 서로 잘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줄 모르고 남 욕하고, 내가 추한 줄 모르고 남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졸한 줄 모르고 남 비웃습니다. 남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결국 알고 보면, 별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bookmark: _GoBack]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일이 바로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저 형제자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속 끓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 대림 기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 년 중 가장 감동적인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 감동을 함께 나눕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바쁜 시기이지만, 잠시 하는 일을 멈추시고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교회 전례와 독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 한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쁘게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 보면, 기쁨도 행복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깨어 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질 은총과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구세주가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중이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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